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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http://www.motie.go.kr

2017년 9월 2일(토)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방송, 통신은 9. 1.(금) 오전 11시 이후 보도 가능)

배포일시 2017. 9. 1.(금) 담당부서 중견기업정책과

담당과장 이재근 과장(044-203-4360) 담 당 자 윤용석 사무관(044-203-4365)

- “중견기업 정책혁신 범부처 TF” 출범 -

◇ 대내외 환경변화를 고려하여 기존 중견기업 정책 전면 재점검
◇ 올해 하반기 “새정부 중견기업 정책 혁신방안(가칭)” 발표

□ 산업통상자원부는 9.1.(금) 오후 3시 이동욱 중견기업정책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중견기업 정책혁신 범부처 특별팀(TF)’ 출범 회의(Kick-off)를 열었다.

ㅇ 틀별팀(TF)은 ‘총괄 분과’와 ‘산업 생태계’, ‘글로벌 혁신’, ‘산업․무역 

융합’ 등 3개 실무분과로 구성하고,

ㅇ 총괄 분과 회의에는 기재부, 중기부, 공정위 등 총 8개 부처와 중견기업

연합회,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등 

유관기관 및 학계, 업계에서 총 21명이 참석했다.

< 중견기업 정책혁신 범부처 TF 출범 회의(Kick-off) 개요 >
․ 일시 / 장소 : ‘17. 9. 1(금) 15:00 ~ 17:00 / 양재동 엘타워 (5F)

․ 참여 기관 : (정부) 산업부, 기재부, 과기부, 고용부, 중기부, 공정위, 금융위, 특허청 /
(유관기관․학계․업계) 중견기업연합회, KIAT, KOTRA, 산업연구원,
과학기술정책연구원, 한국무역보험공사, 산업은행, 기업은행 등

․ 주요 안건 : 범부처 TF 운영 계획, 기관별 중견기업 정책․사업 추진 현황,
기존 정책 평가 및 개선방안 등

□ 특별팀은 2017년 7월 중견기업 업무가 옛 중기청에서 산업부로 이관

한 것을 계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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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저성장 추세 지속,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 등 대내외 여건 변화와

새정부 국정철학을 반영하여 관계부처 합동으로 기존 중견기업 정

책을 전면 재평가하고 혁신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출범했다.

□ 중견기업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경제위기 대응과 안정성 강화’에
기여하는 우리 경제의 허리로서, 우리나라가 저성장의 늪에서 벗어나

산업 경제의 활력을 회복하고 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 시대로 진입하기 

위해 필수적인 기업군이라 할 수 있다.

* 평균 고용인원(‘14) : (중견) 343.8명 vs (중소) 3.9명
대졸 초임 3천만원 이상 제조업체 비중(‘15) : (중견) 50.8% vs (중소) 5.0%

** 중견기업은 중소기업에 비해 안정성↑, 대기업에 비해 유연성․신속성↑
→ 경제 위기시 대내외 충격을 흡수하고, 급변하는 산업 환경에 유연하게 대처 가능

ㅇ 그러나, 우리나라는 독일, 일본 등 선진국에 비해 중견기업 비중이 

낮고, 내수․소규모 중심으로 글로벌 경쟁력이 미흡한 상황이다.

* 우리나라 중견기업 수는 3,558개(‘15년 기준)로 전체 사업체 대비 0.1%
** 중견기업 비중(%) : 한국(0.1), 일본(0.55), 독일(0.57), 미국(0.57)
*** 수출없는 중견기업 비중(60.7%), 매출 1,000억원 미만 중견기업 비중(57.1%)

ㅇ 정부는 범부처 특별팀(TF)를 통해 유망 중소․중견기업이 세계적인

전문 기업으로 성장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새정부 중견기업 정책 혁신방안(가칭)’을 마련해 올해 하반기에 발표할 

계획이다.

□ 이동욱 중견기업정책관은 “대기업 중심, 수출 주도 낙수효과가 미약한

상황에서, 새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혁신적 중

소․중견기업 육성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시급”함을 강조했다.

ㅇ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을 강화해 세계적인 강소․중

견기업 비중을 확대하고, 중견기업 정책과 산업․무역․통상정책 

등과의 연계를 강화해, 기업의 성장 단계별 맞춤형 지원시책을 발굴

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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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1참고1  '중견기업 정책혁신 범부처 TF' Kick-off 회의 개요

□ 목적

ㅇ 중견기업 업무가 산업부로 이관되고(‘17.7.26), 대내외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기존 정책을 점검하고 중견기업 정책 개선방안 모색

□ 일시/장소 : ‘17.9.1(金), 15:00~17:00 / 양재 엘타워 별관 오렌지홀(5층)

□ 참여 기관 : 총 21명

ㅇ 정부 : 산업부, 기재부, 과기부, 고용부, 중기부, 공정위, 금융위, 특허청

ㅇ 유관기관 : KIAT, 중견련, KOTRA, 산업연, 과기연, 무보, 산은, 기은

ㅇ 학계 : 서울대, 광운대, 동아대, 상명대

ㅇ 업계 : 캠시스, 신흥정밀, 더온비즈온

□ 논의 안건

① 중견기업 육성정책 수립 및 TF 운영계획 (산업부)

② 중견기업 정책 추진 현황 및 계획 (KIAT, 중견련, KOTRA, 산은, 무보)

③ 중견기업 성장걸림돌 과제 발굴 현황 및 계획 (중견연)

④ 기존 중견기업 정책 평가 및 개선 방안 (참석자 전원) 등

□ 회의 일정(안)

시 간 프로그램 비 고

15:00～15:05 (5‘) ․인사 말씀 중견기업정책관

15:05～15:15 (10‘)․중견기업 정책 수립 및 TF 운영 계획 등 중견기업정책과장

15:15〜15:40 (25‘)․중견기업 정책 추진 현황 및 계획
KIAT→중견련→

KOTRA→산은→무보

15:40〜15:50 (10‘)․중견기업 성장걸림돌 과제 발굴 현황 및 계획 중견연

15:50〜17:00 (70‘)․기존 중견기업 정책평가 및 개선방안 등 참석자 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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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2참고2  '중견기업 정책혁신 범부처 TF' 개요

1. 추진 배경

□ 중견기업 업무가 산업부로 이관되고(‘17.7.26), 대내외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기존 정책을 점검하고 중견기업 정책 혁신방안 모색

2. 구성․운영(안)

□ (구성) 총괄 TF와 ‘산업 생태계’, ‘글로벌 혁신’, ‘산업․무역 융합’
등 3개 실무분과 운영

ㅇ 총괄 분과

- 위원장 : 중견기업정책관

- 참여 기관 : (관계부처) 기재부․중기부․공정위 등, (유관기관)
중견기업연합회․KIAT․KOTRA․산업은행 등 / 업계, 학계 등

ㅇ 실무 분과

- (산업 생태계) 정책 평가, 일자리․상생협력, 성장걸림돌 제거

- (글로벌 혁신) 수출, R&D, 인력, 금융, 특허, M&A 등 경쟁력 강화 방안

- (산업․무역 융합) 무역․R&D․통상 등 정책과 중견기업 정책 연계 등

중견기업 정책 혁신 TF
(TF장 : 중견기업정책국장)

총괄 기획 분과
간 사부 처

중견기업정책과장기재부, 과기부, 고용부, 중기부,
공정위, 금융위, 특허청

전문가 그룹 분과 지원
중견련, KIAT, KOTRA, 산업연,
무보, 산은, 기은, 무협, 대학, 기업등

(KIAT) 중견기업기획팀

산업 생태계 분과 글로벌 혁신 분과 산업․무역 융합 분과

3. 향후 일정

ㅇ ‘중견기업 정책혁신 범부처 TF’ 운영 (‘17.9 ~ 10월)

* 3개 실무분과는 분과별 매주 1회, 분과별 총 4～5회 개최 예정

ㅇ ‘중견기업 정책 혁신방안’ 마련 (17.하반기, 10월말 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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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3  중견기업 주요 통계 (출처 : 중견기업연합회)

□ (개념) 중견기업은 “중소기업이 아니며,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도 아닌 기업”을 의미 (→ 여집합의 개념)

* 중견기업 범위 : 업종별 매출액 400～1,500억원 이상, 자산총액 10조원 이하 등

□ (현황) ‘15년 기준, 중견기업은 3,558개(전체 기업의 0.1%), 고용 115.3만명
(5.5%), 매출액 620.4조원(17.3%), 수출액 928.5억불(17.6%)

ㅇ (총 매출액) 중견기업의 총 매출액은 620.4조원으로 전년대비 28.3%
(136.8조원) 증가

(단위 : 조원)
구분 ’05 ’07 ’09 ’11 ’12 ’13 ’14 ’15 　

전년대비
전 산 업 225 257 306 428.3 595.1 629.4 483.6 620.4 28.3%제 조 업 138 155 181 260.6 363.9 375.2 284.9 357.2 25.4%비제조업 88 102 125 167.7 231.2 254.2 198.7 263.2 32.5%

ㅇ (총 고용) 중견기업의 총 고용은 115.3만명으로 전년대비 28.2%
(25.4만명) 증가

(단위 : 만명)
구분 ’05 ’07 ’09 ’11 ’12 ’13 ’14 ’15 　전년대비

전 산 업 65.7 67.3 71.9 93.4 106.6 116.1 89.9 115.3 28.2%제 조 업 32.6 32.1 33.6 42.5 54.1 58.0 46.7 56.8 21.6%비제조업 33.1 35.2 38.3 50.9 52.6 58.1 43.2 58.5 35.3%
ㅇ (R&D 집약도) 중견기업 R&D 집약도(R&D 투자액/매출액)는 1.12%로 

전년대비 소폭 상승 (0.07%p)
(단위 : %)

구분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전 산 업 1.25 1.38 1.13 1.42 0.98 1.13 1.08 0.88 1.05 1.12
제 조 업 1.42 1.65 1.23 1.59 0.98 1.16 1.37 1.09 1.42 1.52
비제조업 0.99 0.99 0.98 1.19 0.98 1.09 0.62 0.57 0.5 0.57
ㅇ (수출) 중견기업(외투 포함)의 수출액은 867.9억불(‘16년 기준) (단위 : 억불)

구분 2013 2014 2015 2016
기업수 금액 기업수 금액 기업수 금액(억불) 기업수 금액(억불)

전체 118,699 5,596.32 119,682 5,726.65 123,757 5,267.6 125,372 4,954.3
중소 87,865 954.92 88,486 1,032.92 89,364 962.3 91,855 995.2
중견 2,064 882.45 2,168 901.02 2,275 928.5 2,108 867.9

대기업 905 3,749.69 786 3,783.55 737 3,366.7 735 3,080.5
기타 27,865 9.26 28,242 9.16 31,381 10.0 30,674 10.7


